
과학상 화학부문 김기문 교수 수상
제8회 한국과학상 수상자 4명 선정 … 생명과학부문 최의주 교수

과학기술부(장관 김영환)와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김정덕)은 제8회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수학분야에 고등과

학원 황준묵 교수(38), 물리분야에 서울대 최무영 교수(44), 화학분야에 포항공대 김기문 교수(47), 생명과학에

고려대 최의주 교수(44)를 선정했다.

화학분야의 김기문 교수는 자기조립과 배위화학을 이용한 초분자 구조물의 독창적 합성원리를 확보한 것이

탁월한 공이 인정됐고, 생명과학분야의 최의주 교수는 세포성장억제 인자에 의한 세포스트레스 신호전달의 조

절기작을 새롭게 밝힌 업적으로 수상하게 됐다.

화학부문 수상자 김기문 포항공대 교수의 수상업적

수상업적 자 기 조 립 과 배 위 화 학 을 이 용 한 초분 자 구 조 물의 합 성

수상논문

J.S .S eo , D .Whang , H.Lee , S .I.Jun , J.Oh, Y .J.Jeon, K.Kim*, A hom ochiral
m etal - org anic porou s m aterial for en antio s electiv e s eparation and
cataly s i s , N a t ur e , 404 : 982- 986 (2000)

업적내용

수상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련의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초분자를 자기조립과 배위화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쉽게 , 그리고 높은 수
율로 얻을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으며 위의 대표논문에서는 단순히 구조 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갖춘 초분자체를 합성할 수 있음을 보였음 .
즉 , 대표논문에서는 간단한 유기분자와 금속이온을 이용하여 한쪽 손대칭 만을
가지고 있는 키랄 (chiral ) 다공성 결정물질을 개발하였고 이 물질을 이용하여 두
개의 광학 이성질체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거나 합성하는 촉매로 쓸 수
있음을 보였음 .
이 합성원리를 적용하면 머지않아 간단한 유기화합물과 금속이온으로부터 실용성 있
는 키랄 다공성 결정물질을 합성할 수 있고 이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의약산업이나
정밀화학산업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위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Chem ical and Eng ineering N ews ( C&EN )에 그 내용이
금주의 뉴스 (N ew s of the w eek )로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논문이 발표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되었으나 이미 28회 인용됨 .
수상자는 이와 같은 초분자 화학의 연구결과들을 지난 5년 간 국제학술지에 40여 편
의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 특히 화학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Journal of the
A m er ican Chem ical Socie ty와 A ng ewand te Chem ie의 두 학술지에만 20편을 발
표하였음 . 또한 , 이 연구결과들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로는 처음으로 C&EN에
소개되었고 (2회) , A ng ewandte Chem ie의 속표지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 이 중 한
논문은 4년 만에 100회 정도 인용됨 .
수상자는 지난 4년 간 20여 회에 걸쳐 Gordon R esearch Conf erence, ISM C 등 국제
학술회의에서 초청 및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쓴 총설은 단
행본 (Trans ition M etals in Sup ramolecular Chemis try )의 한 chapter로 발간되었고
Chemical Society R eview에도 곧 출판될 예정임 .

외국석학 평가
- 훌륭한 수상후보자로 강력히 추천함 (Dr. SAUVAGE , 루이파스퇴르대학)
- 탁월한 성과로 망설임 없이 추천함 (Prof . Stoddart , UCLA석좌교수)

관련논문

D.Whang, K.M.Park , J .Heo, P .Ashton , and K.Kim *, "Molecular Necklace :
Quantitative Self- Assembly of a Cyclic Oligorotax ane from Nine Molecules", J .
A m . Chem . S oc., 120, 4899- 4900 (1998) 등 4편

수학분야 황준묵 교수는 복소다양체론 분야에 미해결 문제였던 Lazarsfeld 예상 을 처음으로 증명한 업적

이 인정됐으며, 물리분야의 최무영 교수는 전자계와 초전도계에서 특이한 양자결맞음 현상을 최초로 규명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자는 2001년 4월초 시상공고 후 5월말까지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국내 정상급 과학자 11명을 대상으로 1



차 세부분야심사, 2차 분야별 심사 및 외국석학 자문심사를 거쳐 11월20일 과학기술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생명과학부문 수상자 최의주 교수의 수상업적

수상업적 세 포 성 장 억제 인 자 에 의한 세 포 스 트레 스 신 호 전달 계 의 조 절기 작 규 명

수상논문

Jaek y un g S him , H e eje on g L e e , Jih y un P ark , H an s h in K im , an d
W u i - Ju Ch oi * , A N on - E n zy m at i c p2 1 P rot e in In hib it or of
S tre s s - A ct iv at e d P rot e in K in a s e s , N a t ur e , 381 : 804- 807 (1996)

업적내용

생명 체 의 기 본 적 인 현 상 중 의 하나 인 세 포 사 멸 조 절 기작 규 명은 생 명의

본 질 을 이 해 하 는데 중요 할 뿐 만 아 니 라 , 무 궁 한 임 상 적 응 용가 능 성 을 갖 고

있 음 . 스 트 레 스 신 호전 달 계 는 세 포 사 멸 조 절 하 는 중 요 한 신 호전 달 계 로

알 려 져 있음 .

대표논문은 세포사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신호전달계 가 세 포

성 장 억 제인 자 에 의해 조 절 될 수 있음 을 발 견함 으 로 써 , 세 포 성 장 - 세 포 스

트 레 스 반 응 - 세 포 사 멸 등 이 상 호 연 관 성을 갖고 조절 될 수 있는 가능 성

을 제 시함 .

더 불 어 , 세 포성 장 억 제 인 자인 p2 1이 세 포 사 멸 억 제 작 용 을 할 수 있음 을 밝

힘 .

대표 논 문 연 구 에 서 단 백 질 인 산 화 반 응 이 아 닌 다 른 기작 (단 백 질 - 단 백질

상 호 결합 )으 로 S A P K p ath w ay 가 조 절 될 수 있 음 을 처 음 으 로 발 표 함 . 이

연 구 논문 에 서 M A P K 신 호 전달 계 의 새로 운 조 절기 작 을 제시 한 이 후 , 여 러

다 른 연 구 자 들이 단 백질 - 단 백 질 상 호 결 합 에 의 한 M A P K 신 호 전 달 계의

조 절 현 상 들 을 발견 함 .

이 연 구 결과 는 S CI에 등 재 된 국 제 저 명 학 술 지에 총 108회 인 용 되 었 으 며 ,

이 연 구결 과 를 바탕 으 로 진행 된 여 러 관 련 연 구 논 문들 의 발표를 통하여

세포성장과 세포사멸 관련 조절기작 연구분야의 학문적 발 전 에 크 게 기 여 하

고 있 음 .

외국석학 평가
- 후보자의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 연구계에 강한 자극이 됨

(Prof . Dotto, 미국 Mas sachusetts General Hospital)

관련논문

Jin W oo Kim , T ong - Shin Chan g , Ji Eun Lee , Sung - H o Huh , S eung W oo
Yeon , W an S eok Yang , Cheol O Joe , Inhee M ook - Jun g , Ru dolph E . T an zi,
T ae - W an Kim , and Eui- Ju Choi*, Neg at iv e Regulat ion of the SAP K/ JNK
sign aling pathw ay by Presenilin 1 , J ourna l of Ce l l B iolog y 153:457- 463
(2001) 등 최근 4년간 14편

제8회 한국과학상 수상에서 두드러진 점은 40대 과학자가 주로 선정됐다는 것으로 국내 연구가 40대 세대

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학상 수상자의 출신교 분포(1987-99)

구 분 1회(1987) 2회(1989) 3회(1991) 4회(1993) 5회(1995) 6회(1997) 7회(1999)

수 학
박용문(연세대)
기우항(경북대)

김종식

(서울대)
- -

최재경

(포항공대)
- -

물 리
김진의(서울대)
옥항남(연세대)

조용민

(서울대)
박영우

(서울대)
-

임지순

(서울대)
오세정

(서울대)
장기주

(과기원)

화 학
서정헌

(서울대)
심상철

(과기원)
진정일

(고려대)
서정헌(서울대)
김성각(과기원)

김명수

(서울대)
이 은

(서울대)
최진호

(서울대)

생 명
박상대

(서울대)
이호왕

(고려대)
정진하

(서울대)
임정빈

(서울대)
김유삼

(연세대)
-

조무제

(경상대)
합 계 6 4 3 3 4 2 3



또 수학분야가 1995년(5회) 이후 6년만에 수상자가 나왔으며 특히 30대 수학자가 받게되어 수학분야의 노벨

상인 필즈메달도 수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낳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국과학상 역대수상자

구 분 분 야 성 명 수 상 업 적 명

제1회

(1987)

대 상(물리)

장려상(수학)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김진의(서울대)

박용문(연세대)

기우항(경북대)

옥항남(연세대)

서정헌(서울대)

박상대(서울대)

아주 가벼운 액시온 이론 및 현상연구

고전 및 양자통계역학의 상관부등식 연구

유클리드 공간의 일반형 부분다양체 연구

비정질,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 및 결정

금속효소 및 그 모형계에 대한 메카니즘

DNA상해물질의 포유동물세포의 복제DNA 회복과정 연구

제2회

(1989)

장려상(수학)

(물리)

(화학)

(생명)

김종식(서울대)

조용민(서울대)

심상철(과기원)

이호왕(고려대)

격자준동형의 판별법

고차원적 통일장 이론의 연구

스틸벤계열 올레핀의 광화학 반응 연구

신증후 출혈열 병원체의 발견과 예방

제3회

(1991)

장려상(물리)

(화학)

(생명)

박영우(서울대)

진정일(고려대)

정진하(서울대)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 연구

액정중합체의 미세화학구조와 성질과의 관계

대장균 세포내 APT - 의존성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T i 연구

제4회

(1993)

대 상(화학)

장려상(화학)

(생명)

서정헌(서울대)

김성각(과기원)

임정빈(서울대)

유기반응에 대한 금속이온의 루이스산 촉매작용에 관한 연구

라디칼위치변동을 통한 비닐에폭시화물 라디칼반응연구

GT P Cyclohydrolase에 의한 테리딘 화합물 대사조절 연구

제5회

(1995)

수 학

물 리 학

화 학

생명과학

최재경(포항공대)

임지순(서울대)

김명수(서울대)

김유삼(연세대)

비유클리드 공간 속의 극소곡면 등주부등식

반도체 초격자의 전자구조에 관한 이론연구

이온분해 반응론과 동력학

식물,미생물 상호작용에 Malonate대사의 중요성

제6회

(1997)

물 리 학

화 학

오세정(서울대)

이 은(서울대)

내각준위광전자법을 이용한 무거운 3d 전이원소 화합물의

전자구조 연구

닥토멜라인의 전합성

제7회

(1999)

물 리 학

화 학

생명과학

장기주(과기원)

최진호(서울대)

조무제(경상대)

탄화실리콘(SiC)의 구조 및 전자적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초전도 층상 혼성물질의 합성과 그 구조적 성질에 관한 연구

칼슘 결합 단백질의 식물 생체방어 신호전달에 관한 연구

+ 제5회부터 대상, 장려상 구분 폐지

한국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198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학 4명, 물리 7명, 화학 8명, 생명과학 6명 등 25명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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